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이 왜 필요할까요?
- 이 정 호 -

 복잡다변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법과 얽혀 살고 있다. 
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 같아 보이나 사회의 규범이 되며 사람이 
살기에 편한 견제장치로써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만약 자동차가 액셀러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떠하겠
는가? 당연히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를 사는데 IT기기는 필요불가결한 문명의 이기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스마트폰, TV, 네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무
전기 등 수많은 기기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것이 우리네 세상인가 보
다. 바로 기기간의 전파간섭과 혼신, 그리고 전자파 문제이다.

 예를 들면 무전기, 위키토키의 잡음이 심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게
되고, 전화통화 중에 혼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이 들리
고, 청소기를 돌리거나 믹서를 작동하면 TV화면이 지지직거리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블루투스 헤드셋을 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검
색할 때 제대로 작동이 안되거나, 핸드폰을 충전하는 중에 DMB 방
송의 시청이 안되어서 기기가 고장났나? 생각했던 경험이 있는 사



람도 있을 것이다. 스마트 스피커에 라디오 기능이 있어 출근준비
를 하면서 종종 라디오를 듣는데 보조배터리로 충전하면서 라디오
를 들으려고 하니 잘 들리던 라디오가 지지직거리는 경험도 있었
다. 또한 무선기기들은 용도에 맞는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전파 혼
신 없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제품을 개발했다
가 용도에 맞지 않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기술기준 부적합으로 시장 
출시를 못하고 다시 개발해야하는 일도 있었다.

 요즘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줄어든 것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들고 
기기와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평가(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를 하여 
KC를 발급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파는 전기를 쓰는 기기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것이나 이
를 방치하면 누적이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전파환경을 나쁘게 
한다.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나 먹는 물 문제를 예전에는 심각하게 생각
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복잡다변화 할수록 더욱 문제시 되는 것과 
같다.

 적합성평가 제도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된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지나 IoT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많은 전자장비와 
통신장비가 필연적 요소가 되어 이에 대한 전파간섭 문제와 전자파 
장해문제를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이러한 IT기기에 대해 사용을 원활히 하고 혼
신과 간섭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장치인 것이다.

 1968년 해상기기에 일부 시행된 형식검정 제도가 1984년 유선기
기의 형식승인 제도로 추가되었고 1990년 전자파 장해검정 제도가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체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흡수율 
시험 등도 시대의 추세에 따라 추가가 되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모든 국민과 사회를 전파장해 
문제와 전자파 문제, 망 위해 문제, 인체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
로 다루고 있다.

 영화 한편을 1초만에 다운로드 하는 것이 가능한 5G시대의 도래
도 눈앞에 와있는 시점에서 전파의 사용은 사람을 더 편리하고 이
롭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유해  전자파 문제를 국가가 규제하고 순기능의 
역할을 빛내기 위해 적합성평가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기기 및 전기용품의 판매자 역시 정부정책을 받아들이는 선
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믿어진다.

 법은 사람을 이롭게 할 때 빛을 발한다고 한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업무가 규제가 아닌 안전한 제어장치로 작동되기를 진심
으로 바래본다.


